배반의 계절  2004.1.15
필자는 ‘관상(觀相)’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얼마 전에, 유명한 정치인 한 분이 도박으로 패가망신을 하셨는데, 이상하게도 필자가 어렸을 적에 본 또 다른 도박중독증환자와 인상이 너무도 비슷했다. 그래서, 필자는 ‘아! 저렇게 생긴 것이 도박중독증환자들의 관상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다.    또, 얼마 전에, 우리 회사에서 돈을  훔치고 아주 묘한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최근에 다른 회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그 사람과 아주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회계를 맡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약간 섬찍한 것을 느꼈다. 그런 생각이 과학적인 사고방식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 그런 생각이 든다. 
사람에게만 팔자/관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관상이라는 것이 있다. 단지 한자가 좀 다르다. 그 시대의 의미를 읽고, 시대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하는 의미에서의 ‘관상’은 그 한자를 ‘觀象’으로 쓴다. 원래는 예언을 하고, 길일과 흉일을 찾아내고하는 그런 기능을 의미했다.  시대가 하도 요수상하여, ‘관상’을 한 번 보아야겠다. 뭐, 그다지 과학적인 분석은 전혀 아니다. 하여간, 필자는 감히 요사이를 ‘배반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환절기’라고 규정하고 싶다. 

필자가 그렇게 생각하게된 계기가 된 사건이 몇 개있다. 
첫째로,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발생한 일인데, 전 두환 전 대통령님의 과거의 지인들 (말이 좀 기니,  ‘전두환과 그 일당’이라고 줄여 부르자)이 서로 담을 쌓았다고 들었다. 물론,  다들 ‘깡패’같은 놈들이라고 욕을 먹기는 먹는다. 그래도, 일세를 풍미(風靡)한 큰 깡패들이였다.  일본육사-박정희-5-한국육사-하나회-12.12-5공,6공…이라는 ‘시대의 한 물줄기’가 만만챦게 그리고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영남인심의 한 구석을 확실히 장악하고 있기도 했고 말이다.  골프장에 몇십명씩 사람을 몰고다닐 적에도 다들 욕을 하긴 했지만, ‘쉐끼들…아직 기는 살았군!’이라는 정도의 애정과 약간의 부러움을 가지고 봐주는 사람도 상당 수 있었다.  좌우지간 필자는 그랬다.  그런데, 그 ‘시대의 한물줄기’가 역사 속으로 정말로 완전히 흔적도 없이 퇴장하고 있는 것인가보다라는 생각이 든다.  일당 몰고다니기를 그렇게 좋아하던 ‘전두환’ 본인은 아마 지금 상당히 처참한 심정일 것이다. 디지탈 시대에 아날로그적인 존재가 사라져 간다라고 뭉뚱그려서 이해해 버리기에는 뭔가 좀 거시기하다...필자가 보기에는 시대의 관상(觀象)이 바뀌어서 그렇다. 
둘째로, 요사이 한국에서는 대선 자금가지고 야단들이다.  예전에는 증거를 인멸해버리는 사람이 수십명이 되어서, 사법적처리는 상당한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요사이는 검사가 주체를 못할 정도로 증거/증인이 막터져 나온다.  모두 불어버리고는 한국 최고의 재벌 총수 한 분이 자살을 해버린다.  지나간 시대에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니 생각할 수도 없는 일 들이다.  물론, 감추고 숨기고 하는 일이 옳은 일이고, 그런 일을 하던 그 사람들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다. 수틀리면 불어버리고, 아니, 수가 틀리기도 전에 불어버리고 폭로하는 것이 새로운 풍조가 되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예전에는 ‘내가 입을 열면 많은 사람이 불행해진다’라는 말을 가끔 들을 수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말을 들을 겨를도 없다.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서로 다 불어버리고 그것도 하도 빨리 불어버려서, 그런 말을 들을 겨를조차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아주 불행해졌다.  시대의 관상이 바뀌어서 그렇다.
인터넷에서는 대형교회의 목사님들의 정사장면이 돌아다닌다. 한국에는 몰카가 천 만대가까이 돌아다니면서 찰칵 찰칵을 한다고 들었다. 길에서도 캠코더 든 사람들이 여기저기 도처에 깔려있다.  ‘의리’ ‘프라이버시’ ‘그래도 설마’ ‘차마 그런 말은’…이런 컨셉이 모두 힘을 잃어 버린 듯하다. 빛의 속도로 까발려지는 스켄달들… 
기업들도 예전같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관행(?)들이 ‘회계부정’사건으로 대형 스켄들화되면서, 큰 기업들이 문을 덜컥 덜컥 닫아버린다.  한국 재계를 대표한다는 전경련회장님들부터 수난이다. 예전 같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던 증거들이 터져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심지어는 실질적인 로얄패밀리라고 하는 삼성가가 오우너 회장으로써의 맥이 끈길 판이다. 시대의 관상이 그러할 진데, 삼성가의 오우너 주위라고 ‘누가누가 먼저 부나’의 노래소리가 퍼져 나오지 않았겠는가? 요사이는 사람들이 똑똑해져서, 밀고/고발도 6하원칙에 맞추어서 아주 잘 정리되어서 들어온다고 한다. 검사나 기자들이 별로 손을 볼 필요도 없이 솟장에 인용하거나, 기사화화면 된다고 한다.  현대의 이익치 전회장 같이 큰 조직이나 큰 회사의 비밀을 속속들이 알고 있고 그것을 다 공개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 저기 수백 수천명이 튀어나오고 있다고 생각하면 틀림없다.  그런데, 고발/밀고/폭로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로 그 언론기관/정보기관/검찰들도 마찬가지이다.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나 중앙일보의 사주를 구속하고 실형을 때리는 것이 예전같으면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는가 말이다. 정말 시대가 바뀐 것이다. 바뀌어도 많이 바뀌고 변해도 많이 변했다. ‘배반과 폭로와 까불기기와 먼저 불기와 뒤집어 씌우기’가 요즈음의 행위율/코드로서 자리를 확실하게 잡았다.  ‘숨기기 감추기 차마 말못하기’라는 수천년 뿌리깊은 행위율이 최근에는 전혀 힘을 못쓴다. 인제는, ‘다음은 무엇이 어느 곳에 터질 것인가?’가 궁금하지도 않다. 왜냐하면 모두 몽조리 터져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예전 같으면, 기껏해야, ‘임금님귀는 당나귀귀…’라고 어디 사람없는 곳에서 외치고 말일을, 요사이는 ‘당나귀귀’는 오려서 ‘사람귀’로 만들겠다고, 가위를 들고 공개적으로 달려든다. 국회의원 수십명이 불출마선언을 한다고 한다. 그 꼴통들이 그렇게 나올 적에는, 이미 결정적인 증거를 동반한 공갈/협박이 이미 수없이 들어간 것으로 보아야한다.  개혁을 위해? 후배에게 길을 내주기 위해? 개가 혀를 물고 죽을 일이다.후배가 장의차행렬 운전사인 모양이지, 길을 내주게… 
그래서 정정당당 공명정대한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걸까?   그래서, 아무도 누구도 죄를 짖지 않는 그런 이상향이 오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저 사회의 기본 Fabric이 철저하게 해체되어버리고 마는 것일까? 모든 신화가 해체되어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모든 ‘차마’, ‘설마’, ‘그래도’가  몽조리 없어져버리는 시대가 되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런 걱정을 하다보면 약간은 고소하고 재미있기도 했던 심정이 싹 사라진다.  좀 상당히 씁스름하다. 
